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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 무늬 얼룩말이 늘고 있다

흑백 줄무늬가 트레이드마크인 얼룩말 사이에서 반점이

나 금색 줄무늬 등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무늬의 얼룩말이 

꾸준히 관찰되고 있어 학계가 연구에 나섰다.

‘서울신문’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대학 연구진은 아프리

카에 있는 국립공원 9곳에서 희귀한 털 패턴을 가진 얼룩

말 7마리를 포함해 총 140마리의 얼룩말에 대한 DNA 분

석을 실시했다. 여기에는 검은색 대신 금색 줄무늬를 가진 

얼룩말부터, 줄무늬가 아닌 점 무늬를 가진 얼룩말, 이러

한 것들이 모두 섞이 듯한 패턴을 가진 얼룩말 등이 포함

돼 있었다.

DNA 분석 결과 비정상적인 얼룩말의 패턴은 근친교배

의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다. 비록 야생이긴 하나, 인간이 

서식지를 점령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워진 고립된 상

황에서,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근친교배가 늘어난 

것이다.

내셔널지오그래픽 보도에 따르면 울타리와 도로, 건물 

건설 등 인간 발달로 인해 서식지가 분열되거나 고립되는 

피해를 입은 아프리카의 얼룩말은 약 50만 마리에 달한다. 

이 동물들은 더 좁은 영역에서만 서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

다른 무리와 함께 이동하는 일도 쉽지 않게 됐다.

전문가들은 유전적 다양성의 부족이 유전적 결함과 질

병, 불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 궁극적으로 얼룩말의 

멸종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. 얼룩말은 다른 동

물에 비해 멸종 위험이 높지 않은 동물임에도 개체 수가 

2002년 이후 25%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전문가들과 야생동물 및 환경 보호가들은 2002년 이후 

얼룩말 사이에서 종종 특이한 줄무늬 패턴을 관찰해 왔지

만, 그것이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

사실은 알지 못했다.

일반적으로 얼룩말의 무늬는 탁 트인 평원을 돌아다니는 

동안 포식자의 눈에 덜 띄도록 진화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. 

달라진 무늬는 기존의 무늬가 했던 역할과는 정 반대로, 오

히려 포식자의 눈에 더욱 잘 띄어 개체 수에 영향을 미칠 

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.

남아프리카 국립 생물다양성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내

셔널지오그래픽과 한 인터뷰에서“특이한 패턴이 나타나

는 현상이 수많은 다른 얼룩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.”

고 우려했다.

한편 근친교배로 인한 유사한 결과는 기린에게서도 찾

아볼 수 있다. 최근 아프리카 동부의 나미비아에서 왜소

증으로 추정되는 기린이 발견됐는데, 전문가들은 근친교

배 및 유전적 다양성의 결핍이 왜소증의 원인일 수 있다

고 설명했다.

▲ 금색 줄무늬(왼쪽) 와 점박이 얼룩말. 유전적 다양성의 부족으

  로 인한 근친교배는 유전적 결함과 질병, 불임 등으로 이어질 수

 있으며, 궁극적으로 멸종을 야기할 수 있다. 사진=shutterstock

▲ 나미비아에서 발견된 왜소증 기린(오른쪽). 사진=livescience.com


